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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후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주요 식량작물의 수급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부체계별 수익성 및 생산성을 비교·분석하고,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지정한 7개생산단지내각 3개우수경영체를임의추출하고, 농산물소득조사표를이

용한면접조사를통해밀·콩 작부체계수익성및생산성을분석하고, 경쟁관계에있는작부체계(밀·벼, 보리·벼, 콩단작,

벼단작)와 비교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단위면적당(10a) 소득은밀·콩이 1,183천원으로가장높았고, 논콩 1,020천원, 보리·벼 926천원, 밀·벼 894

천원, 벼 731천원으로나타났다. 또한작부체계별노동생산성은논콩이 170천원/시간으로가장높았고, 밀·콩 120천원/시

간, 벼 104천원/시간, 보리·벼 90천원/시간, 밀·벼 생산성이 85천원/시간으로 추정되었다.

밀·콩 작부체계는 수익성이 가장 높고, 노동생산성이 콩단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콩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생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밀 재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도별 고품질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대, 밀

중심 이모작 재배기술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밀 재배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입밀과 차별화된

전략, 즉 기능성특화및용도별블렌딩기술개발을통해고부가가치소비기반확대전략이필요하다. 더욱이밀자급률

이 0.8%(2020년 기준)에 불과한상태에서 1인당 밀소비량이계속증가하고있음은소비자맞춤형밀 중심생산단지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수익성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콩 작부체계 생산단지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 및 자급률 향상으로 식량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5765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